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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처럼형제처럼…세번째익숙한포옹

18일평양순안공항에도착한문재인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 부인리설주여사와함께환영나온평양시민들에게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이 18일 평

양순안공항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사

열을마친뒤서로먼저계단을내려가라고권유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마련된남북정상회담메인프레

스센터모니터에문재인대통령내외가숙소인평양백화원영빈관

에도착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내외와대화하는모습이중계되고있다.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내외와김정은국무위원장내외가 18일오전평양순안공항에서

열린공식환영식에서평양시민들의환영을받으며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이18일정상회담을위해북한의평양을방문

하면서한반도의봄이결실을앞두고있다.노무현전대통령

과김정일전국방위원장의평양만남이후 11년만에이뤄진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항구적이고불가역적인평화를보장하는획기

적인이벤트로기록될전망이다.

문재인대통령이역대대통령중3번째로18일오전평양

순안공항에도착, 김정은국무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

사진왼쪽부터2000년6월평양순안공항에서악수하는김대중전대통령과

김정일전국방위원장, 2007년10월악수하는노무현전대통령과김정일전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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